
사랑하면 예뻐진다13. (Love makes beauty and graces)

인간 정신생활의 기본적 감정으로서 어떤 주체가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품는 전체‘ ,

적 또는 부분적 합일의 욕구로서 사랑은 문학 도덕 철학 종교의 어느 관점에서도 가· · ·

장 근본적인 관념의 하나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감정’

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.

열정적 사랑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 열정의 양태를 과학적으,

로 밝혀본다.

http://www.kbs.co.kr/1tv/sisa/health/view/vod/1345714_941.html

사랑 에 과학의 메스를 대다1) ‘ ’

감성과학다큐멘터리 사랑은 국내 최초로 사랑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시도했다‘ ’ .

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?

첨단 뇌과학의 힘을 빌려 열정적 사랑의 실체에 접근해 봤다.

사랑에 빠지면 뇌에 불이 켜진다 사랑의2) ( fMR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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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뇌 스캔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하는 동안 애인사진과 연애감정이 없는 이성친.

구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고 그때 뇌의 활성부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관찰해

봤다 과연 연인과 친구를 볼 때 뇌의 활성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. ?

또 최첨단 의학장비 로 그 미세한 차이를 밝혀본다fMRI .

세계 최초 열정적 사랑의 변화 양태를 포착하다3) ,

개월의 시간경과 후 우리는 동일한 커플들의 뇌 사진을 촬영했다6 , .

제작진이 만난 룻거스대 인류학자 헬렌피셔는 사랑은 분명히 세월 속에서 시들어간

다고 말한다.

그렇다면 과연 개월 후 이들의 사랑도 식었을까6 ?

세계 최초로 열정적 사랑의 변화 모습을 개월에 걸쳐 적한 그 결과를 다큐 사랑6 ‘ ’

에서 공개한다.

열정적인 사랑 일간의 폭풍4) , 900

두근거림과 떨림 흥분과 기쁨, ...

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결코 이런 열정적 사랑이 사라지길 원치 않는다.

세월 속에서 이 감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?

미국 코넬대학의 신시아 하잔 교수가 연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열정5

의 유효기간을 밝힌 결과 폭풍 같은 열정의 감정의 지속기간은 보통 일을 넘지, 900



않는다.

세월의 흐름 속에서 열정적 사랑의 유효기간은 일을 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900 ,

가는 것이 과학적으로 당연하다면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?


